
한국도자재단은 2024 경기도자비엔날

레 국제공모전 출품작을 대상으로 1차 온

라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21개국 총 61점

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

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작가 1097명이 참

여, 총 1505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1차 심사는 한국 및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비공개 심사위원

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아시아 40점(7개국), 유럽 10

점(9개국), 아메리카 10점(4개국), 중동 

1점(1개국) 등 총 61점(21개국)

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수상작 순위는 오는 7월 2차 작품 

실물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8월 중 최종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4 경기

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여주 경기생활도

자미술관에서 전시된다.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관련 자

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투

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

Montaigne’s Cat)’를 주제로 이천, 여

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

곳에서 펼쳐진다. 고륜형 기자

경기도자비엔날레, 뜨거운 관심 속 엄선

도자재단, 국제공모전 21개국 61점 選

총합 73개국 1097명·1505점 출품

2차 심사 후 8월 중 최종 순위 발표

9월에 여주 생활도자미술관서 선봬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선작_Passepartout Duo(Nicoletta Favari, Christopher Salvito), 

Aural Record, 300 x 300 x 190cm, Video performance, 2022.  한국도자재단 제공

5월의 안락 위해 ‘이달의 만석’서 공예품 만들자

수원시립미술관은 예술가와 시민의 참여로 

함께 완성하는 성인대상 참여형 워크숍 ‘이달

의 만석’ 5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원시립만석전시관에서 4월 5일부터 시작

된 ‘이달의 만석’은 매월 다른 주제로 예술가와 

함께 친환경 소재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성인 대상 워크숍이다. 예술의 즐거움을 

깨닫고 환경과 공존하는 예술가의 태도를 전

달하고자 기획됐다.

4월에는 시각예술가 최경아와 함께 만석공

원을 산책하며 수집한 재료를 이용한 콜라주 

작업과 광물과 천연 재료로 만든 안료를 이용

해 나만의 드로잉북을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

이 진행 중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아

티스트, 시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호평

을 받았다.

5월에는 공예작가 정유종과 함께 찍찍이(벨

크로)로 의자(스툴)를 제작해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작

가의 작품 세계 탐구’, ‘아트 퍼니쳐 알아보기’, 

‘벨크로 재료 탐구’, ‘스툴 제작’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6월에는 공예작가 이우재, 이학민과 함께 종

이죽으로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 만드는 다정

한 소품 디자인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접수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립

미술관 누리집이나 만석전시관 현장 접수를 

하면 된다. 고륜형 기자

수원시립미술관, 예술 즐거움 선사 위해

29일까지 성인 대상 워크숍 참여 모집

‘이달의 만석’ 진행 모습.  수원시립미술관 제공 

문체부·진흥원, 만화 문화 성장에 ‘일심동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하 진흥원)은 만화 산업의 성장에 발맞

춰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발

굴, 육성하고 심도 있는 만화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4 대한민국만화평론공

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작가론, 작품론, 정책론, 산

업론 4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14000자 내

외의 자유주제로 작성한 비평을 기성, 신인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

다. 수상작은 만화 연구가 및 평론가 등 관

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6작품을 선

정하며, 시상 규모는 ▲대상 1명(상금 600

만 원), ▲최우수상 1명(400만 원), ▲우수

상 2명(각 200만 원), ▲신인상 2명(각 100

만 원)이다.

또한 수상작은 만화 비평지에 게재되며, 

향후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만화비평 및 칼

럼의 필진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공모전 접수는 9월 2일(월)부터 9월 6

일(금)까지 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pms.komacon.kr)을 통해 진행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www.komacon.kr) 또는 아카이브사업팀

(032-310-3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경오 기자

2024 대한민국만화평론 공모전 개최
9월 2~6일까지 진흥원 누리집 접수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24일 용인문화재단 청

소년 장학사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경수고

속도로 주식회사(이하 경수고속도로)로부터 

10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경수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재단을 통해 전달했으

며 2019년부터는 용인시 관내 예술가를 꿈꾸

는 청소년 대상 장학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매년 정

기적으로 용인문화재단과 뜻을 함께한 후원에 

감사하며 기탁한 후원금으로는 청소년들이 원

하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용인의 청소

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용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 사업은 용

인시 관내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과 2024년도 신규 장학사업인 

‘Y드림댄스’가 운영된다.

‘Y드림댄스’는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명 이내로 구성된 댄스팀을 1팀 

선발하여 연습실 대관료와 무대의상 대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경오 기자

경수고속道, 예술꿈나무에 희망 선물

용인문화재단에 1천만원 기부금 전달

화성문화재단, 예술 깃든 일상 공간 선보인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예술활동 공간 발굴 및 

가치 확산을 위해 2024년도 신규 사업 ‘거점 

예술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29’ (이하 ‘자유공

간29’)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유공간29’는 화성시 29개의 읍, 면, 동, 누

구나 닿을 수 있는 일상 공간에서의 예술을 지

원해 화성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목적이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78건의 프로젝트가 접수

됐고,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12개

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서커스, 인형극, 퍼포먼스, 설치미술, 국악 공

연 등이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 접근

이 쉬운 13개 지역의 일상 공간 24곳에서 45회 

이상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계획이다.

‘자유공간29’는 전문 예술 발표 공간을 대체

할 수 있는 지역 문화기반 시설의 외연을 확장

한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

간을 발견하고 또한 상업 공간과도 연계해 화

성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프로젝트의 실행 장소, 일시는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과 ‘화

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 카카오채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일상공간을 예술로 탈바꿈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선정된 예술가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더불어 지역 예술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륜형 기자

거점 예술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 29  

12개 프로젝트 선정, 5~10월까지 공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4년 4월 26일 금요일10 문 화


